비가 내릴수록 언더웨어 관심 '쑥'…
신세계百, 장마철 편안한 속옷 찾는 고객 정조준
-장마철 특수 집중 공략 나선 신세계百, 노와이어·심리스 트렌드 적극 반영
-지난해 7월 언더웨어 구매객수, 월평균 대비 30%↑…연중 월 매출 최다
-신세계 강남 ‘젤리샵 by 코데즈컴바인’ 팝업 · 센텀시티 ‘오얏’ 팝업 선봬
 
 신세계백화점이 장마 날씨 속 편안한 속옷을 찾는 고객들 수요 잡기에 나섰다.
 
 7월은 땀 분비량 증가로 새 속옷의 교체 주기가 가장 짧아지는 시기로, 장마 이후 관련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의 란제리 구매 고객 수는 2025년 한해 월평균 대비 30% 이상 많았다. 이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장마철인 7월 한 달 매출은 연간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여름철 속옷 시장 비중은 크다.
 
 최근 언더웨어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에 맞춰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 와이어를 없앤 '노와이어'와 봉제선을 최소화한 '심리스'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신세계백화점은 트렌드에 맞는 언더웨어 팝업스토어로 여름철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먼저 신세계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 스토어에서는 '젤리샵 by 코데즈컴바인' 팝업스토어가 30일까지 선보인다.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가 개발한 '젤리 브라'를 백화점 최초로 팝업에서 공개한다. 복원력과 탄성력이 뛰어난 젤리를 서포트 밴드에 삽입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노와이어의 장점과 보정 효과를 함께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은 젤리빈 사탕을 연상시키는 컬러에 레트로 감성을 살려 꾸몄다. 그로서리 샵을 형상화한 재미있는 소품과 고객들이 쇼핑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일별 뽑기 이벤트를 진행해 누드브라, 니플패치, 압축팩, 장우산, 양말·풋커버, 언더웨어 본매장 추가 10% 할인 쿠폰 등을 증정한다.
 
 상품은 26SS 여성 브라 세트를 비롯해 남성 드로즈, 이지웨어 등을 선보이며, 정상가 대비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강남점 지하1층 선큰 행사장에서는 ‘여름 란제리 특집전’도 31일까지 열린다. 비비안, 비너스, 바바라, 와코루 등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센텀시티점 지하2층에서는 신규 언더웨어 브랜드 '오얏' 팝업스토어도 선보여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하는 오얏 팝업은 심리스 브랜드로 인기를 끄는 '감탄브라'가 선보이는 새로운 브랜드로, 백화점 단독 팝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면 소재와 오얏꽃을 모티프로 한 시그니처 패턴이 특징이며, 2030세대가 선호하는 캐주얼한 디자인을 더했다.
 
 특히 땀 흡수와 통기성이 뛰어난 순면 소재를 사용해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상품은 리즈 블라썸 티셔츠, 체크 숏팬츠 등이며, 7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오얏' 린넨백을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선현우 패션담당은 "7~8월 후텁지근하고 습한 날씨 속에 편안한 속옷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신세계백화점이 특별한 팝업을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